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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동차 '중국 경계령'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중국이 자동卜 대국으로 급성장하견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산업자원부에 해당）은 '중국 자 

동］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9월 발표 예정）'에서 

중국의 자동卜 대국화를 예측하견서 중국을 경계하 

지 않으면 세계 자동］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 

다고 경고했다고 요마우라산문은 19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에서 △소재산업의 발전상 

황 △ 와국키업의 기술이전 △ 민간 복제업체 동향 

을 들면서 “중국에서 주요 소재 생산이 가능해지고 

중국으로 기술이전이 가속되면 이는 낮은 인건비와 

결합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국은 자동卜 

대국으로 부상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과 합작 생산할 때 첨단기술이 유출되 

지 앉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이라고 일본 자 

동｝업계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일부 소재를 생산 조달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계심을 냬］쳤다

口 “중국에 자동차도 뺏길라” 각

술유출 방지 비상

13억의 인구 대국 중국에 자가용 구입 열기가 일 

면 국내 소바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자동卜 

생산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얘기다

선잔국의 자동］산업 전문가와 중국국내 업계 관 

계자 모두 잎으로 중국이 자동卜 생산대국으로 부 

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와를 달］ 않는다.

99년 중국의 자동卜 생산랑은 자가용을 포함해 

모두 120만대 정도였다

20이년에는 서계］ 제 8위 자동卜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자동卜 생산랑에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뒤를 이었다

올해 중국의 자동卜 생산랑은 300만대 규모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과 스페안을 제치고 세계 5 
위로 부상한다.

내년에는 370만대에 아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 

스를 저치고 마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서계］ 4위 자 

동卜 생산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 자동］산업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과연 자동］대국이 될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없지 

않다'

현재 중국 자동］산업은 와국 기업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자가용시장은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이치자동차가 합작으로 설립한 이치따중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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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겐 상하이자동차가 합작으로 새운 상하이따 

중이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혼다가 중국 광저우의 뱌오츠와 합작으로 

'어코드를 생산하고 있고 GM이 역시 상하이자동 

차와 합작으로，뷰익을 생산하면서 중국 중형차시 

장］ 참여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시장 주류가 폭스바겐 혼다 GM 등 

와국 자동차호사와 합작한 호사다 여기에 와국 자 

동차업체들은 중국 자동차시장 급성장 전마에 따라 

중국 잔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화사 설립 인 

가를 기다리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둥펑자동차와 합 

작으로，프라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중국 고유 모델의 자 

동차는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나마 고유 모델이었던 이치자동차의 중형차 훙치 

와 택시용 소형 승용차인 텬잔자동차의 '사리도 최 

근 도요타의 기술이전을 받아 새로운 모델을 내놓 

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0~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중국을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발전 

시키것다는 겨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이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부상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동차전문가들도 거의 이와를 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이 가존 서겨 자동차시장 

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이견이 존재한다

니컬러스 쉴르 포드자동차 사장은 “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수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혁신 개발비용 생산자원과 지식 경험등에서 아 

직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다

口 국내업체 中진출

국내 자동차업계의 중국시장 잔출은 사실상 오해 

를 원년으로 평가할수 았을 정도로 최근 들어 급격 

히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기아차가 현지에서 프라이드를 다우차 

가 대형 버스를 생산하기는 했지만 현다］와 쌍용 

차가 올해 중국시장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기아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겨획을 발 

표했다.

또 마국 제너럴모터스（GM）가 다우차를 인수해 

새로 설립하는 GM다우오토앤드테크놀로지 （GM대 

우치）에 GM 중국 현지법인인 상하이GM이 지분참 

여해 다우 차종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아를 각각 근 

거지로 중국시장을 전방위로 공격한다

2010년 연간 500만대 생산처제｝를 갖춰 서계 5대 

저조업체（글로벌 톱5）로 올라선다는 야樁찬 겨획의 

일환이다

현다｝는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호사인 '베이징현 

대자동차를 설랍하고 현재 승용차 공장을 짓고 있 

으며 올해 말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 20만대 

그리고 2010년까지 5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 

출 예정이다

초기 투자비 1억달러 등 2005년까지 4억3000만 

달러, 2010년까지 11억 달라를 투입하며 연말부터 

EF 쏘나타를 시작으로 이반테D 등 승용차 전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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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중국 실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합착회 

사가 자체 개발한 승용차도 만들 계획이다

기아차는 둥펑자동차（東風汽車集團）와 종전 

합작법인（위에다-기아, 悅達起亞汽車有限公 

司）을통해자본제휴한다
기아는 5만대인 생산 규모도 가존 생산설바를 늘 

리고 새 공장을 세워 3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프라이드와 함께 11월께부터 1400CC 급 C- 카 

（프로젝트명）를 생산해 소형차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GM대우차는 10월께 출시하는 누비라 후속

J-200（프로젝트명） 등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상 

하이M 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 판키하는 방 

안을검료］고있다

또 쌍용차도 최근 중국에서 렉스턴을 출시한 데 

이어 아예 현지 조립 용 반제품（CKD）을 수출하는 

형태로 현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합작 

파트나를 찾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자동차부품업계도 현지에 

생산라인을 갖고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의 현지 공장 등에 공급하기 위해 잇따라 중국 진 

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洪 본글은 2002. 8. 20（회） 매일경제산문에 게재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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